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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
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3. 8. 23.(수) 09:00 (2023. 8. 23.(수) 석간)

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
안전‧보건조치 집중 점검

      - 8월 23일 제16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
      -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 병행

  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사장 안종주)은 제16차 
현장점검의 날인 8월 23일에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건설‧제조업 등 사업장을 
집중점검한다. 최근 들어 연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*가 발생하고 있어 
외국인 근로자의 안전·보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. 
  * < 최근 외국인 근로자 중대재해 사례 >

▴ 8.9. 경기도 안성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붕괴로 2명 사망
▴ 8.7. 경남 합천군 고속국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
▴ 8.5. 인천 연수구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갱폼인양작업 중 갱폼이 기울어져 추락해 사망

  다양한 취업비자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, 이들은 작업환경이 
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,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안전보건 정보 
수집의 어려움도 많아 안전보건에 취약하다. 특히 올해에는 E-9 외국인력이 
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까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집중적인 현장점검이 
더욱 필요한 상황이다.
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
사업장을 대상으로 ①외국인 근로자용 각종 안전보건자료*와, ②｢위기탈출 
안전보건 앱**｣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다.
  *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> 자료마당 > 안전보건자료실 > ‘외국인’ 검색
 **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“위기탈출 안전보건” 검색·설치

  ↳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수칙 등을 설명할 때 인용할 수 있는 중요 문장을 13개 국어로 제공 
  또한,「폭우·폭염 특별 대응기간(8.31.까지, 필요시 연장)」이 아직 끝나지 
않았기 때문에 집중호우·폭염에 대비한 안전·보건 수칙을 강조하면서, 3대 
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*에 대한 안전·보건 조치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.
  * <추락> 비계, 지붕, 사다리, 고소작업대, <끼임> 방호장치, 정비 중 운전정지(Lock Out, 

Tag Out), <부딪힘> 혼재작업, 충돌방지장치
 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“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
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, 사업장에서는 보다 책임감을 갖고 외국인 
근로자의 산재예방에 더욱 힘써야 한다”라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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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: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자료(예시)

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 장 김동현 (044-202-8901)

안전보건감독기획과
담당자

서기관
사무관
주무관

용다솜
이철호
정수빈

(044-202-8902)
(044-202-8904)
(044-202-8908)

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책임자 팀  장 최재윤 (044-202-7735)

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대책 TF 담당자 사무관 이동희 (044-202-7739)

http://www.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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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자료 (예시)

(예시1) 떨어짐 부딪힘 주의 포스터

(예시2)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글자없는 콘텐츠

(예시3) 폐기물 운반트럭 끼임 예방 (예시4) 보호구 착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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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예시5) 정비 중 운전정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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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예시6)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


